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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포드에 EV용 리튬전지 공급
콤팩트파워 공급기업 선정돼 … 소형 전기자동차 <포커스> 제조용

LG화학(대표 김반석)의 미국 자회사가 미국 포드(Ford)의 소형 전기자동차(EV) 배터리 공급기업으로 선정

됐다.

포드는 2011년 생산할 예정인 전기자동차 <포커스>의 배터리 공급기업으로 LG화학의 미국 자회사인 콤팩

트파워를 선정했다고 7월13일 밝혔다.

포드는 현재 미시간의 웨인에서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00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자동차 <포커스> 생산

을 위한 조립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까지 포커스와 소형 밴 <트랜지트 커넥트> 등 5종의 전기자

동차 또는 가스-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소형 밴 전기자동차인 <트랜지트 커넥트>는 한 번 충전으로 130㎞까지 달릴 수 있으며 220V 콘센트를 이

용한 재충전에는 6-8시간이 걸린다.

LG화학 자회사인 콤팩트파워는 현재 3억300만달러를 투자해 홀랜드에 리튬이온전지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2013년 완공 예정이며 생산능력은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기준 20만대 분량으로 11월부터 전기자동차

<시보레 볼트>에 공급할 예정이며, 현지 공장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LG화학의 오창공장에서 수출할 계획이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월15일 열리는 콤팩트파워의 리튬이온전지 공장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이

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5년 안에 100만대 보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콤팩트파워는 홀랜드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2013년까지 450명의 고용을 창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연방정

부로부터 경기부양자금 1억5100만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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